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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수) 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

제목 위안화 환율, 달러지수와의 디커플링 확대

1. 최근 위안화 환율 동향

□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 움직임은 그동안 달러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달러지수와 디커플링이 발생

  ㅇ 위안화 환율은 지난 5월말 6.36위안/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6월중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달러지수가 상승하면서 6.46위안/달러
까지 상승(위안화 약세)

  
  ㅇ 10월 중순 이후에는 달러화 강세를 뛰어넘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위안화 환율이 종가기준으로 6.38위안대까지 하락

위안화 환율 추이

20말 21.5말 6말 9말 10말 11.16 11.18 11.23

기준환율
6.5249 6.3682 6.4601 6.4854 6.3907 6.3924 6.3803 6.3929

(-2.4) (-1.0) (-0.6) (-2.1) (-2.0) (-2.2) (-2.0)

시장환율
(종가)

6.5398  6.3607 6.4612 6.4626 6.4009 6.3770 6.3809 6.3845 

(-2.7) (-1.2) (-1.2) (-2.1) (-2.5) (-2.4) (-2.4)

달러지수
89.96 89.85 92.37 94.26 94.14 95.91 95.54 96.49

(-0.0) (2.7) (4.8) (4.6) (6.6) (6.2) (7.3)

주 : 1) (  ) 내는 전년말대비 상승･하락률(%)  

2018년 이후 위안화 환율 위안화 환율 및 달러지수

자료 : WIND 주 : 2021.1.4=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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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는 10월 이후에만 미 달러화 대비 1.4% 절상(금년중 2.0% 절상)되었

으며,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서도 각각 4.5%, 3.9% 가치 상승

  ㅇ 위안화의 주요 통화바스켓지수인 CFETS 위안화환율지수*도 11.19일 현재 

101.82로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강세를 반영하여 연초대비 

7.4%, 10월 이후 2.2% 상승

      * 외환거래센터에서 위안화와 거래되는 24개 통화를 무역데이터(현재 2019년 기준)

로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수(상승시 위안화 강세)

위안화의 주요 통화 대비 절상･절하율 CFETS 위안화 환율 지수

주 1) : 10.1∼11.23일 기준환율 기준 주 : 2014.12.31=100
자료 : WIND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

2. 최근 디커플링(위안화 강세) 요인

□ (수출호조 지속) 주요국 공급망 차질, 선진국 수요 회복 등으로 중국의 

수출이 하반기에도 예상외 호조를 지속하면서 10월에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845억달러에 이르는 등 금년중 5,100억달러(이중 대미흑자 3,210억달러)

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

  ㅇ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유학이 줄면서 서비스부문의 달러수요는 상대

적으로 큰 폭 감소

    ― 2021.3분기 서비스수지는 -315억달러(이중 여행수지 –280억달러)로 코로

나19 발생 이전인 2019.3분기(–725억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



-3/5-

수출입 및 무역수지 서비스수지(분기별)

자료 : WIND 자료 : WIND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유입 지속) 금년 1∼10월중 외국인직접투자

가 9,432억위안(약 1,450억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8%나 

늘어나는 등 외국인의 중국내 직접투자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

 ㅇ 외국인의 위안화 채권투자도 지난해의 급격한 유입세*보다는 둔화되었 

으나 금년 1∼10월중 잔액기준으로 5,982억위안(약 920억달러)이 증가

     * 2020년중 1조 824억위안(약 1,650억달러) 증가

   ―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최근 홍콩에서 실시한 기관투자가대상 위안화국

채 및 중앙은행어음 발행 입찰에 발행규모(각각 60억위안, 250억위안)의 

3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는 등 위안화표시 안전자산에 대한 해외기관

의 투자수요 지속(11.17일, 11.19일)

외국인직접투자(FDI) 월별 외국인 위안화채권투자 증감

주 : 연간 누계 기준
자료 : WIND 자료 : CEIC, CCDC, 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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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강세 기대) 최근 미･중 정상회담 실시 등으로 미･중 관계의 개

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음에 따라 위안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증가

  ㅇ 인민은행은 지난 7월 지준율 0.5%p 인하조치 이후 공개시장운영을 통

한 시중유동성 조절, 중소기업･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에 주

력하는 등 기존의 통화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금융기관 대출우대금리(LPR, 1년 3.85%, 5년 4.65%)를 지난해 5월 이후 19개월 

연속  동결(11.22일)

  ㅇ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잔액은 6월말 1조 20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위안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수출대금 조기환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월에는 9,927억달러로 감소(-273억달러)

대출우대금리 및 지준율 외화예금 잔액

자료 : 인민은행, WIND 자료 : 인민은행, WIND

3. 외환당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외환당국의 대응) 인민은행은 ｢3분기 통화정책보고서｣(11.19일)를 통해 

위안화 환율이 양방향 변동을 보이며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기본

적으로 안정을 유지(在合理均衡水平上保持基本稳定)하고 있다는 기존의 시각을 

유지

     * 3분기말 위안화의 미달러화 기준환율은 6.4854, 시장환율은 6.4626 수준

 ㅇ 다만 최근 들어 수출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리

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관련서비스 강화를 요구하는 

등 환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두는 상황



-5/5-

   ― 외환관리국은 개정된 ｢은행외환업무 건전경영평가내용｣(银行外汇业务合
规与审慎经营评估内容)에서 ‘외환헷징비율’(外汇套保比率)을 건전성 평가

지표에 추가하여 은행의 무역기업 등에 대한 환리스크 헷징 서비스 

강화를 유도(10.14일)

   ― 중국외환거래센터는 중소영세기업의 선도, 스왑, 옵션 등 외환파생상

품거래와 관련된 은행간외환시장 거래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환헷징 비용 절감을 지원(10.21일)

 ㅇ 류궈창(刘国强) 인민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제8차 전국외환시장자율기구

회의에서는 기업,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들이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과 기업의 외환투기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

을 결의(11.18일, 인민은행 홈페이지)

□ (향후 전망) 대부분 시장전문가들은 연말을 앞두고 수출대금의 위안화 

환전 수요 증가 등으로 위안화 강세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며 디커플링이 

확대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로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안화의 일방향 강세는 지속되기 어

려울 것으로 전망

  ㅇ 최근의 수출 증가가 수출가격 상승의 요인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데다 

수출주문 PMI가 지난 5월 이후 하락세(4월 50.4→10월 46.6)를 지속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무역흑자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지난 5월 인민은행은 외화지준율 인상조치*로 급격한 위안화 강

세에 대응하였으나, 최근 회의결과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기업의 환리스크 예방에 보다 주력하면서 환율 기대의 일방향 쏠림 

방지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中信证券)

     * 위안화 환율이 6.5위안대에서 6.3위안대로 빠르게 하락하자 급격한 위안화 절상압

력 압력 완화를 위해 14년만에 처음으로 외화지준율을 2%p 상향 조정(5.31일)


